
보도자료

일2010. 3.21.( )
년 월 일 일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 3 21 ( )

문의 대변인실 공보팀 신승한 팀장: ( 750-1520)☎

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일 한국의 저출산 대책과18 ‘

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기자포럼 행사에서의 발언과’

관련 일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, 21 .

최 위원장은 시대적 추세인 여성의 사회 활동과 가정에서의 여성“

역할의 중요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하며 저출산 문제와 관련,

해선 두 자녀 이상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하고자 했는데

본인의 진심과는 달리 오해가 생겼다 면서 저의 발언이” “ 사회 각

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정중히

사과드린다 고 말했.” 습니다.

최 위원장은 이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양성평등의 가치를 누구“

보다도 존중하고 지지한다 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잘” “

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”

혔습니다 끝. .


